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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금지약정(경업금지약정),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좋은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성공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채용을 

진행하다 보면 직전 회사에서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한 사람이라서 채용 여부를 고민하게 되는 경우, 

반대로 자사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입사자에게 퇴직 이후 경쟁사로의 전직/이직을 제한하는 

전직금지약정의 체결하게 되는 경우 등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직금지약정은 유효할까요? 유효하다면 그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전직금지약정을 유효로 볼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는 헌법상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라는 측면에서 법률적으로 충돌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원칙적으로 전직금지약정을 유효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효성 여부 및 효력 범위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이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약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 생존을 위협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쉽게 다른 직종으로 전직할 수 있는 

별다른 기술이나 지식을 갖지 못한 피용자는 종전의 직장에서 배우고 익힌 바를 이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 생계에 상당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경업금지의무는 우선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하며, 피용자가 사용자 회사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가졌었는지, 그가 행한 직무는 어떠한 내용의 것이었는지, 경업금지기간은 어느 정도 

장기간의 것인지, 경업금지 지역은 얼마나 넓은지, 경업금지 대상 직종은 어떠한지 및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대상조치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 효력의 유무효가 결정된다(서울고등법원 1998. 10. 29. 선고, 

98 나 35947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9. 13. 선고 94 나 36386 판결). 

 

전직금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업비밀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3. 7. 16. 선고 2002 마 4380 판결). 구체적으로는 “영업비밀의 내용과 난이도, 

영업비밀 보유자가 들인 기간 및 비용, 영업비밀 유지에 들인 노력과 방법, 경쟁자가 영업비밀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시간, 피용자의 근무기간,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8 다 25528 판결 등).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했을 때 근로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민법 제 390 조, 제 750 조, 

부정경쟁방지법 제 11 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전직금지청구 및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 3 자에게 누설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 배 이상 10 배 이하 

상당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 18 조).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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